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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인 영국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스포츠봇이 화제다. 

카카오톡에서 ‘프리미어리그봇’, ‘프로야구봇’ 플러스친구를 친구로 추가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각종 경기 일정과 기록,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림 설정을 해두면 

깜박 잊어버리기 쉬운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날 라인업이나 생중계, 경기 결과를 챗봇이 

알려준다. 또한, 팬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같은 팀을 응원하는 팬들과 훈훈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라이벌팀 팬들과 묘한 신경전도 벌일 수 있는 잔재미도 있다.

 프리미어리그봇은 1월, 프로야구봇은 3월에 오픈하였고, 처음에는 팬 카페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사용자가 늘어났다. 현재, 프로야구봇의 경우 8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하루에 42만 회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프로야구봇의 경우 사용자의 90% 이상이 경기 알림을 받고 있고, 매일 30%가 넘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챗봇 대화방을 찾아와 서비스를 사용한다. 서비스 초반의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사용 지표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주어 고맙다”라는 황송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나, 반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스포츠봇 탄생의 배경

사실대로 말하자면, 필자가 소속된 미래미디어파트에게 주어진 미션은 스포츠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챗봇 플랫폼인 카카오i 오픈빌더(open builder)를 사용해서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2016년 페이스북(Facebook)에서 메신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한 이후 수많은 챗봇 서비스가 개발되었고, 그중 몇몇 챗봇이 

인기를 얻었지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만한 챗봇은 거의 없었다. 처음 한두 

[ 그림 1 ] 프로야구봇이 제공하는 기능*1

[ 그림 2 ] 프로야구봇 사용자 피드백 중

*1 참고 | https://brunch.co.kr/@

openbuilder/1

만능 스포츠봇의 

등장과 발전 방향

글 | 유승원 cree.yoo@kakaocorp.com  10년 넘게 미디어 관련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널과 

콘텐츠 속에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더 잘 그러모아 사회의 다양한 면을 제대로 조명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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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결과에 따라 다른 API를 선택적으로 호출하기도 한다. 스포츠봇 에이전트 서버는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Framework)를 사용하는데,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리액터(Reactor)의 

퍼블리셔(Publisher) 구현체인 Flux/Mono와 관련 연산자(Operator)는 여러 API로부터 돌려받는 

데이터들을 비동기적으로 다루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조합하거나 변환하는 데 높은 

개발 효율성을 제공했다.

스포츠 경기 알림은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 있다. 프로야구 경기 종료는 정해진 시간이 없고, 경기 

취소와 같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알림도 존재한다.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파치 

에어플로(Apache Airflow) 기반의 스케줄러(scheduler)가 별도로 존재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 번의 알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큐(message queue)와 아파치 

스톰(Apache Storm) 클러스터(cluster) 구조의 알림 발생기를 사용한다.

챗봇이 다른 서비스 플랫폼과 다른 점은?

챗봇 서비스는 챗봇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에 편리한 점이 많다. 오픈 빌더는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며 다양한 부가 기능(시나리오 관리, 

매개변수 관리, 이벤트 관리 등)을 제공한다. 챗봇 서비스 개발자는 온전히 어떤 서비스를 어떤 

맥락으로 사용자에 제공할 것인지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 사이클(cycle)이 웹, 혹은 

앱 개발에 비해 단축될 수 있다.

 한편 스포츠봇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데이터를 메뉴 계층의 구별 없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호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원했고, 서비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용했다. 우리가 웹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기획할 때 기획 

의도나 가독성, 개발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누락시키는 데이터들도 챗봇에서는 모두 흩뿌려 놓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언제나 비슷한 정도의 수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다. 

많은 사용자들이 프로야구 1군 콜업(call up) 정보나 축구의 팀 이적 정보를 원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함에 아쉬움을 느껴야 했다. 또한, 쉽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에도 

[ 그림 4 ] 스포츠봇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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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어떤 봇을 어떤 콘셉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우리는 단순히 기존의 서비스를 

챗봇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챗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우리가 주목한 점은 챗봇은 하위 뎁스(depth)로 제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리버풀 경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스포츠 

섹션 혹은 리그의 공식 홈페이지나 기록 페이지를 찾아보며 경기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수십 자의 

타이핑, 혹은 스크롤과 클릭 등 사용자의 시간과 동작을 줄이는 것이 ‘편리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챗봇에 적합한 서비스일 것이다.

 그리고 챗봇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인 알림 서비스가 적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푸시 

알림은 유용한 마케팅 도구이며 사용자에게 즉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잦은 

알림은 도리어 서비스 이탈률을 높이게 된다. 반면 사람들은 메신저 알림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측면이 있다. 많은 토론 끝에 우리는 스포츠 도메인(domain)을 타깃으로 삼았다. 챗봇 론칭 시점이 

시즌 중이라는 점과 팬층이 비교적 젊은 유저(user) 기반이지만 헤비 유저층(heavy user)이 

존재하는 ‘프리미어리그봇’을 첫 번째로 출시했다.

스포츠봇의 구조

스포츠봇은 카카오 AI를 통합 관리하는 오픈 빌더 플랫폼 위에서 동작한다. 사용자가 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 오픈 빌더는 자연어 처리 및 패턴 인식 등을 통해 봇의 어떤 기능을 실행해야 

하는지 판단한다. 이때 오픈 빌더는 봇에 필요한 매개변수인 날짜, 시간, 선수 이름, 기록 종류 등을 

인식하고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봇에 전달한다.

오픈 빌더는 챗봇과 카카오미니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이며, 큰 틀에서는 톡을 통해 

텍스트상으로 명령을 하고 결과를 받는지(챗봇),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받는지(인공지능 스피커/음성 챗봇)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미니에서 

서비스되는 스포츠 콘텐츠도 스포츠봇과 같은 봇 에이전트(bot agent)에서 동작하고 있다.

  에이전트가 오픈 빌더에게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카카오 스포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API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의 말풍선 형태로 결과를 가공하여 

응답한다. 봇 에이전트는 시나리오에 따라 동시에 여러 API를 호출할 수도 있고, 한 번 호출한 

[ 그림 3 ] 카카오 i 오픈 빌더*2

*2 참고 | https://i.kakao.com/

openbuilder/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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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프로야구봇은 ‘톡중계’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톡중계는 경기 상황을 

아웃카운트(out count)별로 요약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대략 2시간 30분 동안 

50번이 넘는 알림을 받게 되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6 ] 프로야구봇 순방문자

[ 그림 7 ] 프로야구봇에서 알림을 하나 이상 받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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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기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더 무겁게 만든다거나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챗봇의 주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UX(user experience) 측면에서 챗봇은 일반 플랫폼과는 다른 고민을 하게 한다. 먼저 챗봇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카카오톡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흔히 

사용하는 표도, 애니메이션도,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도, 심지어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까지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봇의 경우는 텍스트와 

이모지(emoji)를 최대한 조합하여 결과물을 표현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비스의 흐름이 상하 스크롤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챗봇에서 

웹뷰(WebView)를 띄우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지만, 챗봇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면 챗봇에서는 화면이 전환되거나, 탭이 있거나, 팝업이 뜨지 않는다.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를 소홀히 생각한다면, 한 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배치하면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를 

잃어버리거나 불필요한 스크롤을 하게 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

 스포츠봇의 매우 인상적인 지표 중 하나는 알림 사용자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점이다. 

챗봇이 새로운 채널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푸시 알림이 매우 중요했지만, 사용자가 플랫폼에 

익숙해지기 전 챗봇 알림에 귀찮음을 느끼고 서비스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보수적인 접근법을 사용했다. 특히 한국시간으로 밤/새벽에 경기가 열리는 프리미어리그봇은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업 정보만 알림으로 제공했는데, 오픈 한 달 후 알림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84%에 달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얻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야구봇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알림 종류를 라인업, 중계 시작, 경기 기록, 하이라이트, 경기 취소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했다. 프로야구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경기시간대가 이르지만, 거의 

매일 있기에 알림이 더 잦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 이상 알림을 받는 사용자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림의 횟수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 그림 5 ] 프로야구봇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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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봇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말을 더욱 잘 이해하고, 드러나지 않은 의도까지 파악하는 

스마트한 봇의 등장을 생각할 수 있다. 챗봇끼리 서로 연동하여 사용자가 야구를 보는 동안 치킨을 

주문해주고, 다양한 봇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비서봇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단톡방에 스포츠봇을 

초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선수나 경기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편리함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스포츠봇을 

선호하는 이유는 스포츠봇이 ‘똑똑해서’, ‘스마트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편리해서’ 좋아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자.

〈만능 스포츠봇의 등장과 발전 

방향〉 브런치로 연결되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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